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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배포즉시 보도
“DMZ, 분단에서 평화로...” 

경기문화재단 DMZ 학술포럼 

개최

1 1 www.ggcf.kr/
부서 : 문화유산팀
담당 : 윤현승
전화 : 031-231-8526

“DMZ, 분단에서 평화로...” 경기문화재단 DMZ 학술포럼 개최

▶ 지난 11월 2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개최

▶ DMZ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세계유산 등재 기반 강화 모색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관한 “DMZ, 분단의 흔적에서 평화의 

지평으로” 학술포럼이 지난 26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기관이 참석해 DMZ의 과거·현재·미래를 재조명하고, 세계

유산 등재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조준호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

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진수정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이 “경기도 비지정 근

대문화유산, 전쟁·분단유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조교수가 “대성동마을 주민 구술생애를 통해 DMZ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했으

며,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국내외 정세 속 DMZ 보존·활용과 세

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코모스 전문가들이 DMZ의 역사적 

가치와 등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DMZ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모색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DMZ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

로 전환될 중요한 자산”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기반과 국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DMZ 평화적 활용과 세

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연구·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